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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일차의료는 한 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의 핵심요소다[1-3]. 

많은 나라들이 제 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의 일차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4,5]. 한국도 예외가 아니

다. 한국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여러 일차의료 정책과 시범사

업을 시행하여 왔다.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지역사회 일

차의료 시범사업 등이 대표적 예다. 또 성남시 등 일부 지방

자치단체도 100만 시민 주치의 제도 등 일차의료 관계 사업 

시행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정책이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지 않은 채 수립, 실

행된다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6]. 근

거에 바탕을 둔 정책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연

구 실태 및 결과 활용현황을 분석해야 한다. 특히 활발히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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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d. The most two common topics were health care delivery and quality of care. Diversity of data sources, lack of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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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고 있는 일차의료 분야 사업이나 정책을 뒷받침할 만한 

연구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일차의료 분야의 보건의료서비스 연구현황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가 알기로는 한국의 일차의료 분야에서 

어떤 보건의료서비스 연구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보고된 

바가 없다. 일차의료 분야의 보건의료서비스 연구의 현황을  

파악한다면 한국 일차의료 정책의 근거 기반을 가늠함으로

써 과학적이고 건전한 정책 과정에 필수적인 연구전략을 수

립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우리는 국내외 보건의료 문헌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일차의료 분야 보건의료서비스 연

구문헌을 찾아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주제에 따라 문헌

을 분류하는 등 연구현황을 개관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

았다. 특히 전체 연구의 주제별 구성이나 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이 연구의 관심사다. 

연구방법

이 연구의 주제인 일차의료 보건의료서비스 연구는 일차의

료 세팅에서 이루어진 보건의료서비스 연구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의 일차의료 세팅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의원과 보건

소, 보건지소 등 일차의료기관 세팅이다. 다른 하나는 의과대

학과 교육 및 수련 병원에서 이루어진 일차의료 의사교육 및 

수련 세팅이다. 또 보건의료서비스 연구는 의료정책 수립과 

실행, 평가의 배경지식과 근거를 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

회 경제적 요인과 의료시스템 구성요소, 개인의 지식과 태도, 

행동이 의료 접근성과 의료의 질, 의료비, 건강 결과 등에 미

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분야로 정의하였다[7,8]. 이러한 정의

는 검색어 및 문헌 선정기준에 반영되었다. 

검색 대상 데이터베이스는 Medline과 9개 국내 데이터

베이스로 기본 정보와 검색어를 Table 1에 보였다. 국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관계 문헌을 포괄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단일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므로 한국보건의료연구

원의 검색 권장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여 선정하였다[9]. 

PubMed를 이용한 Medline 상세검색식은 Supplementary 

material 1 (http://jkma.org)에 수록하였다. 검색 대상 문

헌은 출판연도를 제한하지 않았는바 2016년 3월 8일 현

재 출판연도가 2015년까지로 등재된 문헌을 모두 포함하 

였다. 출판언어도 제한하지 않았다.

고찰 대상 문헌을 선정하기 위하여 연구자 3명이 2명씩 짝

Table 1.  Searched databases, their covered periods and URL addresses, and search terms 

Name Covered 
period URL address Search terms

PubMed 1946- http://www.ncbi.nlm.nih.gov/pubmed/ Ambulatory care, ambulatory care facilities, family  
   �physicians, family practice, general practice, general 

practitioners, outpatient clinics, primary care, primary 
care physicians, primary health, primary healthcare, 
primary health care, primary health service, Korea

KoreaMed 1958- http://www.koreamed.org Ambulatory care, clinics, family medicine, family      
   �physician, general physician, general practitioner, 

general practice, outpatient clinics, primary care, 
primary care physician, primary health, primary 
healthcare, primary health service, primary medical 
care

Databases in Korean language Ilchaeuiryo, ilcha euiryo (primary care), ilchajinryo,  
   �ilcha jinryo (primary medical care), ilchabogeoneuiryo, 

ilcha bogeon euiryo (primary health care), euiweon 
(clinic), gaeweon (opening of office), juchieui 
(personal doctor), ilbaneui (general physician)

Korean Medical Database 1955- http://kmbase.medric.or.kr 
National Digital Scientific Library  1956- http://scholar.ndsl.kr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1953- http://www.riss.kr
Korea Citation Index 1990- https://www.kci.go.kr
National Assembly Digital Library 1950- http://dl.nanet.go.kr 
Research Information Center for Healtha) 1962- http://www.richis.org
DBpia 1948- http://www.dbpia.co.kr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1952- http://kiss.kstudy.com 

URL, uniform resource locator. a)This service is no longer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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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어 3개 조를 만들고 각 조가 검색된 문헌을 나눠서 검토

하였다[10].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된 문헌을 놓고 같은 

조 연구자 2명이 독립적으로 문헌을 선정하였고 의견이 일

치하지 않은 문헌에 대해서는 3명의 연구자가 대면 토론으로 

합의하였다. 문헌선정은 2단계 과정을 거쳤다. 1단계에서는 

문헌의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문헌선정 여부를 결정하였고 

1단계 선별로 결정을 내리지 못한 문헌에 대해서는 2단계로 

전문을 검토하여 문헌선정 여부를 결정하였다. 이 때 적용한 

문헌선정기준을 Table 2에 보였다. 

자료추출은 시범평가 후 확정된 추출 양식으로 진행하 

였다. 자료추출 항목은 제1 저자명, 제1 저자소속과 학문배

경, 연구비 유무와 종류, 출판연도, 학술지명, 연구방법, 연

구대상, 자료원, 연구주제 등을 포함하였다. 제1 저자의 학

문배경은 보건학 및 의료관리학, 가정의학과 내과학, 소아

청소년과학 등 일차의료 의학, 기타 임상의학, 기타 학문으

로 구분하였다. 연구방법은 양적 연구, 질적 연구, 혼합방

법 연구, 문헌연구, 개발연구, 기타로 구분하였고 그중 양

적 연구와 혼합방법 연구는 관찰연구와 실험연구, 기타로 

구분하였다. 자료원은 조사자료, 의무기록, 건강보험자료, 

연구문헌, 기타로 구분하였다. 연구 주제분류는 Table 3에 

보였다. 논문에서는 출판연도와 학술지명, 연구방법, 연구

주제 분포, 제1 저자의 학문배경만 연구결과로 제시하고 

논의에서 관련된 연구결과를 추가 소개하였다.

연구주제 대분류는 Kleczkowski 등[11]이 제안한 국가 보

건의료체계 하부구조의 구성요소인 보건의료제공과 보건의

료자원, 보건의료재정을 원용하여 의료제공과 의료이용, 의

료인력, 의료자원, 의료재정, 의료의 질, 기타로 설정하였다. 

중분류는 분류체계를 미리 만들지 않고 개별 문헌검토 결과

를 바탕으로 귀납적으로 설정하였다. 개별 연구의 편향 위험

은 평가하지 않았다. 또 선정된 연구의 이질성이 커서 자료를 

합성하지 않았다. 이상의 문헌선정 절차를 Figure 1에 나타

내었다[12].

자료분석은 Stata/SE 14.1 for Mac (StataCorp LP, 

College Station, TX, USA)으로 하였다. 학술지명과 연구

방법, 연구주제에 따라 논문 수의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

였다. 출판연도별 논문 수는 꺾은선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2015년까지 출판된 한국의 일차의료 분야 보건의료서비스 

연구논문은 총 297편이었다. 1975년 논문 2편이 출판된 후 

Table 2.  Eligibility criteria 

Item Criteria

Research type Health services research 

Literature type Original article with method section published in a  
   �peer-reviewed journal 

Study setting Primary care setting, including clinics, public health  
   �centers and sub-centers
Hospital setting in which professional development  
   of physicians was planned and conducted

Health workforce Physician or medical doctor

Table 3.  Number and percent of articles by topic group and sub-group

Group Sub-group Frequency Percent

Provision 75 25.3

Practice behavior 56 18.9

Disease distribution 14 4.7

Personal doctor 5 1.7

Utilization 29 9.8

Patient choice 17 5.7

Personal doctor 12 4.0

Quality 74 25.0

Instrument development 5 1.7

Patient satisfaction 4 1.4

Primary care attributes 21 7.1

Care quality in general 44 14.8

Workforce 60 20.2

Education and training 43 14.5

Doctor distribution 11 3.7

Professionalism 6 2.0

Resources 14 4.7

Medical devices 5 1.7

Medical information 7 2.4

Medical facilities 2 0.7

Financing 20 6.7

Spending distribution and  
   determinants

14 4.7

Claim review 4 1.4

Reimbursement scheme 2 0.7

Others 25 8.4

Organization management 14 4.7

Research 3 1.0

Health policy in general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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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4편이 출판되어 처음으로 1년에 10편 이상의 논문

이 발표되었다. 2001년에는 16편이 발표되어 가장 많은 논

문이 출판되었다. 9편이 출판된 2012년을 제외하고 2003년 

이후 매년 10편 이상의 논문이 출판되었다(Figure 2). 연도

별 논문의 서지사항을 Supplementary material 2 (http://

jkma.org)에 수록하였다.

또 국내 학술지 논문이 275편

(92.6%), 외국 학술지 논문이 22편

(7.4%)이었다. 가장 많은 논문이 출

판된 학술지는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으로 116편 

(39.1%)이었다. 다음으로 많은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는 Health Policy and 

Management로 23편(7.7%)이었다. 

이들 학술지와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게재 논

문이 전체의 50%를 넘었다(52.9%)  

(Table 4). 논문 2편이 출판된 학술지가 

Family Medicine 등 11종, 1편이 게재

된 학술지가 Allergy, Asthma & Im- 

munology Research 등 53종이었다.

양적 연구 논문이 280편으로 전체의 

94.3%를 차지하였다. 질적 연구가 5편

(1.7%), 양적·질적 연구를 병행한 혼합 

연구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1편(0.3%),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를 비롯한 문헌연구가 8편(2.7%), 개

발연구 등 기타 논문이 3편(1.0%)이었다. 양적 연구 및 혼

합방법 연구논문 중 258편(91.8%)이 관찰 연구였으며 21편

(7.5%)이 실험 또는 준실험 연구였다. 또 연구자료가 조사결

과인 논문이 184편, 의무기록인 논문이 30편, 건강보험자료

인 논문이 52편, 문헌자료인 논문이 11편, 기타 자료인 논문

이 78편이었다(이상 중복 산정). 

연구주제 대분류상 의료제공(75편, 25.3%)과 의료의 질

(74편, 24.9%) 연구논문이 많았다. 의료인력과 의료이용, 

의료재정, 의료자원 연구논문이 각각 60편(20.2%)과 29편

(9.8%), 20편(6.7%), 14편(4.7%)이었다. 중분류 기준 연

구주제 중 진료행태에 관한 연구논문이 가장 많았다(56편, 

18.9%). 의료의 질 일반(44편, 14.8%), 교육 및 수련(43편, 

14.5%), 일차의료 속성(21편, 7.1%), 의료 기관 선택(17편, 

5.7%)이 뒤를 이었다. 주치의나 주치의 제도에 관한 논문은 

의료제공과 의료이용 대분류 영역에 각각 5편(1.7%), 12편 

(4.0%)이 포함되어 총 17편(5.7%)이 발표되었다(Table 3).  

Figure 1.  Selection process of health services research in primary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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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별 논문 목록을 Supplementary material 3 (http://

jkma.org)에 수록하였다.

또 논문 제1 저자의 학문 배경의 비중 면에서는 가정의학

과 내과학, 소아청소년과학 등 일차의료 의학의 비중이 가장 

컸고(155편, 52.2%) 보건학 및 의료관리학(121편, 40.7%), 

기타 임상의학(6편, 2.0%) 등이 뒤를 이었다. 

고찰

이 논문은 한국 일차의료 분야 보건의료서비스 연구현황

을 기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보건의료관리 연구 또는 

보건의료체계 연구[7]로도 불리는 보건의료서비스 연구란, 

사회 경제적 요인과 의료시스템 구성요소, 개인의 행태가 의

료 접근성과 의료의 질, 의료비, 건강 결과에 미치는 영향

을 연구하는 분야를 말한다[7,8]. 한국 보건의료서비스 연

구경향은 한 차례[13], 경제성 평가 연구경향은 여러 차례

[14-16] 기술되어 왔으나 일차의료에 초점을 둔 보건의료

서비스 연구경향을 파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297편의 일차의

료 보건의료서비스 연구가 동료심사제

도를 갖춘 국내외 학술지에 출판된 것으

로 나타났다. 약 300편의 논문 수가 절

대적으로 충분한 양인지 판단하기 어렵

다. 그러나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논문이 미국 등 영어권 4개국

의 일차의료 학술지 논문이 비하여 구성

상 보건의료서비스 연구 비중은 작다는 

점[17], 보건의료서비스 연구분야에서도 

일차의료 연구논문 수가 적다는 점[13]

에 비추어 볼 때 한국 일차의료 연구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것 같다. 다만 일차의료 보건

의료서비스 연구논문은 1992년 14편이 

출판된 후 2000년 대에 들어서는 매년 

10편 내외의 출판되었다. 이는 일차의료 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관계 학술지가 창간된 사실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약 40%의 논문이 출판된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은 1980년 창간 후 학술지 명칭 변경과 국문 및 영문 

학술지 분화를 거치면서 거의 매달 출판되고 있다. 

양적 연구논문 수가 전체 연구논문의 94.3%, 관찰 연구

논문이 양적 연구 및 혼합방법 연구의 91.8%를 차지하였고 

자료원으로 조사자료를 활용한 논문이 많았다. 혼합방법 연

구를 포함한 질적 연구가 6편인 점은, 영국 일차의료 학술

지 논문의 30.2%가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고[18] 영어

권 4개국 일차의료 학술지 논문의 19.5%가 질적 연구였다

는 점과 대조적이다[17]. 일차의료가 환자의 경험과 치유의 

본성, 대인 관계의 이해를 중요한 지식 기반으로 삼아야 한

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차의료 연구, 특히 일차의료 보건

의료서비스 연구에서 질적 연구 진흥은 중요한 과제가 되어

야 할 것이다[19]. 실험 연구는 양적 연구 및 혼합방법 연구

의 7.5% (21편)이었는데 그중 14편이 의료정책이 일차의료

에 끼친 영향을 평가한 자연실험연구였다. 또 이들 연구 중 

Table 4.  Number, percent and cumulative percent of articles published in top 15 journals

Journal name Frequency Percent Cumulative 
percent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2009-)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2011-)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amily Medicine (1992-2008)
   Family Physician (1984-1992)

116 39.1 39.1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2013-)
   Korean Journal of Health Policy and Administration

23 7.7 46.8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2004-)
   Kore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18 6.1 52.9

Journal of Agricultural Medicine and Community Health (2005-)
   Korean Journal of Rural Medicine

11 3.7 56.6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11 3.7 60.3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10 3.4 63.6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5 1.7 65.3

The Journal of the Korean Public Health Association 5 1.7 67.0

Korean Journal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 (2004-)
   Korean Review of Health Economics

5 1.7 68.7

Quality Improvement in Health Care (2013-)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Quality Assurance in Health Care

5 1.7 70.4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4 1.4 71.7

Healthcare Informatics Research 3 1.0 72.7

Korean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3 1.0 73.7

Pharmacoepidemiology and Drug Safety 3 1.0 74.8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3 1.0 75.8



일차의료 보건의료서비스 연구  893

Lee HY · Park JH · Choi YJ•Health services research in primary care

일차의료 정책을 평가한 논문은 의원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의 영향평가 연구[20], 의원급 의료기관 급성호흡기 감염증 

전산심사 영향평가 연구[21], 의원 처방 총액절감 인센티브 

사업평가 연구[22,23] 등 4편이었다. 이것은 일차의료 정책 

투입이 적었던 그간 한국 의료정책의 현실을 반영한다[3]. 

연구주제 대분류상 의료제공과 의료의 질, 의료인력 연구

논문이 전체 논문의 약 70%를 차지하였고 중분류상 진료행

태와 의료의 질 일반, 교육 및 수련 연구논문이 전체 논문의 

절반가량 되었다. 이것은 이들 연구의 다수가 가정의학 등 

일차의료 의학연구자에 의하여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로 제일 저자의 52.2% (155명)가 가정의학과, 내과학 등 일

차의료 의학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또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논문 다수가 교육 및 수련(27.6%)과 진료

행태(19.0%)를 주제로 삼고 있었다는 점도 연구주제 구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다만 2000년대 들어 보건학과 의료

관리학, 기타 학문배경을 지닌 제1 저자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일차의료 보건의료서비스 연구와 일차의료 정책 및 제도

의 관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술하였듯이 한국 일차의료 

정책 투입의 부족[3]으로 일차의료 보건의료서비스 연구는 

양적으로 충분하게 진작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85년 가정

의학과 전문의제도 도입 이후, 특히 1996년 정부의 주치의 

등록제 도입 시도 이후 주치의 연구가 여럿(17편, 5.7%) 발

표되었고 건강보험 정책 변화의 일차의료 영향을 평가한 연

구논문[20-23]이 나왔다. 또 원저는 아니나 최근 진행 중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관한 소개 논문[24,25]도 출

판되었다. 그러나 일차의료 재정과 관계된 보건의료서비스 

연구는 6.7% (20편)로 비중이 작고 특히 수가나 지불 제도 

관계 연구는 2편뿐이었다. 보건의료 재정이 일차의료를 포

함한 보건의료의 질과 접근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을 고려할 때[26] 이 분야 연구가 더 진흥되어야 한다.

 그 밖에 일차의료 보건의료서비스 연구경향에서 몇 가

지 주목할 점이 있다. 첫째, 연구자료의 다변화다. 과거에

는 병의원 중심 설문이나 의무기록자료를 활용한 단면 연

구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한국의료패널 등 종단 또는 경시

(longitudinal) 자료가 공개되면서 더 다양한 일차의료 연구

[27,28]가 출판되고 있다. 둘째, 여전한 연구비 부족 현상이

다. 2000년 이후 출판된 논문 194편 중 연구비 지원 사항

을 명기한 논문이 60편(30.9%)이었는바 그중 22편(36.7%)

이 연구자 소속기관에서, 18편(30.0%)이 정부기관을 비롯한 

공공 부문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공공 부문 연구비 확충

이 필요하되 정책결정 과정과 관계 깊은 보건의료서비스 연

구의 이해관계 상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일차의료 

의사가 논문저자로 참여한 경우가 드물었다(5편, 1.7%). 이

는 일차의료 의사가 논문의 제1 저자로도 참여한 영국과 호

주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17]. 일차의료의 성격에 비추어 일

차의료 연구주제 선정과 연구수행에서 일차의료 의사의 적

극적 참여는 중요하다. 보건의료서비스 연구에서도, 오래 전

에 소개되고 경험이 축적된 의원 중심 연구망의 재평가가 필

요하다[29]. 

이 연구에는 토론이나 개선이 필요한 몇 가지 쟁점이 있다. 

그 첫째는 일차의료 보건의료서비스 연구의 범위에 관한 것

이다. Starfield [1]는 일차의료 연구를 기초연구와 정책 관

련 연구로 구분하고 후자에 임상연구와 보건의료서비스 연

구, 일차의료 수련 연구 등을 포함시켰다. 반면 이 연구에서

는 보건의료서비스 연구를 폭넓게 정의하여[8,9,13] 일차의

료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연구가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범위 

설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향후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연구주제에 따른 문헌 분류방식에 관한 것이다. 이 연

구에서는 논문 초록 및 본문을 검토하여 연구자의 의도나 연

구목적을 가장 잘 반영한 대분류 및 중분류 연구주제를 각 문

헌에 하나씩 배정하였다. 이것은 전체 연구의 주제별 구성이

나 경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나 둘 이상의 주제로 분류할 

수 있는 논문들이 있으므로 향후 추가 분류작업을 통하여 데

이터베이스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13].

이 연구가 향후 연구나 활동에 대하여 제기하는 바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일차의료 정책의 과학적 근

거를 산출하는 일차의료 보건의료서비스 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주기적 업데이트 필요성이다. 이번 연구성과를 바탕

으로 개별 연구자나 대한의사협회가 저자들과 공동으로, 또

는 독립적으로 일차의료 정책의 근거 기반을 체계적으로 축

적, 관리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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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논문과 부록에 관계 자료를 수록하였다. 둘째, 이번 

연구는 후속 일차의료 보건의료서비스 연구의 문헌 기반이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일차의료 보건의료서비스 연

구논문 목록은 또 다른 일차의료 연구, 특히 문헌연구의 출

발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차의료 의사 인력개발 연구

를 한다면 이 연구를 통하여 산출된 의료인력 대주제의 문헌

을 일차적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일차의료의 중

요성에도 불구하고[3] 일차의료 보건의료서비스 연구에서는 

연구진흥 전략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 연구주제의 우선

순위 결정, 일차의료 보건의료서비스 연구에 대한 연구비 지

원 등 연구진흥 전략수립을 위하여 뜻있는 협회 관계자와 연

구자들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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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er Reviewers’ Commentary

본 논문은 국내 일차의료 분야의 보건의료 서비스 연구 현황을 

분석한 것으로 그간 국내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하며, 그간에 이루어진 일차의료 관

련 연구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관련 연구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를 기초로 향후 다양한 

주제와 방법론의 일차의료 관련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희망

한다. 본 연구는 일차의료 관련 연구의 동향만을 다루었다는 측

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향후 그간에 이루어진 연구 내용과 정책

적 시사점을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기를 희망한다. 

 [정리: 편집위원회]


